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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특수교육센터 소식
지난 7월동안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Summer Program을 진행하였습니다.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Summer 

music camp를 열어 아이들이 여러 음악&미술 활동들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자기표현력을 기르는 시간이었습

니다. 또한 발달장애 부모님들을 위한 힐링타임을 열어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봉사해준 신혜지양과 Randy Kim군에게 감사드립니다.

9월 17일 LA에서 열린 중앙일보 , Happy Village에서 주최한 Love Share Run & Walk 행사에 저희 센터의 발달

장애 학생들과 많은 봉사자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9월 23일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와 함께하는 IEP meeting & TIGER Training에 대한 세미나

를 열었습니다. 

9월 28일부터 Parenting Seminar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12시까지 6주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p.17를 참고해주세요.      

10월 8일 작년에 이어 LA Health Screening Fair(어린이 발달 무료검사)가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p.18

에 있습니다.  

10월30일 KAM Chorale 음악회가 열립니다. 저희 한미특수교육센터를 위한 Fundraising이 함께 진행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 New life community church (18800 Norwalk Blvd, Artesia, CA 90701)

시간: October 30. 2016, 7pm

한미특수교육센터는 2000년 특수교육전문가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개인과 개인 사업자, 그리고 자선기
관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인 장애인을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 청소년, 성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치료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특수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언어치료, 특수음악프로그램, 개별 특수교육, 놀이치료)

2. 아동, 청소년, 성인 및 가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3. 학교관련문제및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아스퍼거증후군 상담

4.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및 Parenting세미나와 워크샵 

5. 전문가를 위한 최신 특수교육 및 치료정보 워크샵과 심포지움 주최

6. 특수학교와 장애관련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 제공 

7. 특수교육 관련 법률 Referral Service와 사회복지 정보 안내

8. 매스컴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활동과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행사 주최

9. 장애 및 치료교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무료 계간지 “아침햇살” 발간 

1.

2.

3.

4.

5.

6.



동 행

로사 장 칼럼   동행   |  글  Rosa Chang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

일년 동안 예쁜 꽃을 피우고 탐스런 열매를 맺고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었던 나무들이 이제는 새싹을 틔우기 위해 

잠시 쉬면서 봄을 준비하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올 한해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하며 부쩍 자랐습니다.  일 년 동안의 농구 프로그램을 마치고 방학에 들

어가던 마지막 수업 날, 아이들은 선생님께 Thank you, Merry Christmas 등의 인사를 적은 카드를 주었습니다. 삐뚤

삐뚤한 글씨지만 그 말들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했는지,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

태우며 많은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는지가 느껴져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작년 이 맘때, 2015년 겨울호의 칼럼에 2016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걸어 가 주

시길 바라는 마음을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동행”을 주제어로 정하고 믿는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과연 그 바람대로 많은 분들이 올 한해 동안 센터의 여러 행사들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

셨습니다.  새로운 후원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올 해 처음 열었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주인공이 되는 ‘사랑의 하모니 음악 축제’를 6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

니다. 뿐만 아니라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시작한Unified Basketball 프로그램 역시 25명의 장애학생과 35명의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 하며 행복하고 기쁜 일년을 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 하면서, 음악과 운동은 우리 아이들을 성숙하게 하고 세상과 소통하게 한다는것을 다시 한 번 확

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학생들과 형제자매가 함께 하는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어울려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를 들을 날을 기대하며  2017년도 센터의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희망차게 시

작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게 함

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내년에도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으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2017년, 새해에도 아침햇살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발달정보   Social Emotional Milestone    |  글  양윤정

아이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발달하고 성장하지만, 각 연령에 따라 보여지는 특정 사회 정서적 단계
가 있습니다. 아이의 잠재된 문제를 발견하는 데에 이러한 특정 발달 단계를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 표에서 각 연령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 정서적 능력:  
각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2개월>

•	 미소를 짓고 보호자를 똑바로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웁니다

•	 때때로 손이나 손가락을 빨면서 스스로 달래기도 합니다

<4개월>

•	 자발적으로 놀거나 미소를 짓습니다

•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놀다가 멈추면 웁니다

•	 보호자의 얼굴 표정을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	 친숙한 사람과 낯선사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	 보호자의 감정에 울음, 미소, 혹은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9개월>

•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	 특정 장난감을 다른 것들보다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	 친숙한 얼굴이 주변에 없을 때 울기도 합니다

<12개월>

•	 친숙한 사람들과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합니다 

•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이나 책 등을 건네 주거나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소리를 냅니다) 

•	 “patty-cake” 혹은 “peekaboo” 와 같은 상호작용이 필요한 놀이를 좋아합니다 

<18 개월 ~ 2세>

•	 짜증이 늘고 독립성과 소통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	 어른이나 다른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자주 따라하는 등 간단한 흉내 놀이를 합니다

•	 주변의 또래 친구들에게 흥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같이 어울려 노는 것 보다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갓난 아기

유아 / 미취학 아동



<3세~4세>

•	 더 많은 감정을 보이거나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	 흉내내기 놀이를 좋아하지만, 현실과 “척 하는것” 을 헷갈려 합니다

•	 자연스럽게 배려와 친절을 베풉니다

•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고 보호자로부터 좀 더 쉽게 분리 될 수 있습니다

•	 규칙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일의 순서나 방법에 변화를 겪거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짜증을 냅니다 

<5세-6세>

•	 자신의 성별을 인지하고 같은 성을 가진 친구들과 노는 것을 선호합니다

•	 다른 아이들의 반응을 이용해 노는것을 즐거워 합니다

•	  Test boundaries…???, but기쁘게 해주거나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	 쑥스럽거나 당황스러움을 느끼는게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7세~8세>

•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해 깨닫습니다

•	 교우관계나 다른 아이들의 반응과 관련해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	 바르게 행동하고 싶어 하지만, 보호자의 지시에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	 단어를 사용해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속상하거나 화가날 때는 공격성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9세~10세>

•	 비밀을 나누거나 장난을 치는 가까운 몇몇 친구들이 생깁니다

•	 자아가 생성됨에 따라 가족과의 대화나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	 다정하고, 장난스럽고, 호기심이 많지만 이기적이여지거나 버릇이없고 따지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11세~15세>

•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	 자기 성찰적이고, 기분변화가 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친구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점점 더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	 자신이 어울리는 곳이 어디인지 찾기 위해 새로운 생각, 옷입는 스타일, 버릇 (제스쳐, 말투 등)들을 시도해봅니다

<16세~18세>

•	 매우 독립적으로 변하며 보호자로 부터 감정적인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	 스스로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이며, 기분변화가 심하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	 성취/성공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보입니다

•	 이성친구와의 교제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것을 좋아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고등학생

출처: Understood.org   By Amanda Morin



장애정보  Self Determination Program   |  글  Amos Byun 

Self Determination Program
(SDP; 자기결정 프로그램) 을 소개합니다.

자기결정프로그램 (이하 SDP)은 현재 각 리져널센터에 등록된 발달장애고객이나 그의 가족이 발달

장애인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기존의 리져널센터 서비스 구매 방식과는 달리, 발달장애고

객이나 그의 가족이 좀 더 많은 통제권과 책임을 갖고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

그램입니다.

현재의 리져널센터 서비스 구매 (Purchase of Service)는 IPP(Individual Program Plan; 개별화 프로

그램 계획) 에 나타나 있는 발달장애고객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지역사회의 자원과 

공공기관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본 뒤에, 서비스코디네이터를 통해 리져널센터에 요청

하면 리져널센터가 그 서비스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요청이 승낙되면 각 

리져널센터에 계약을 맺고 있는 서비스 공급자(Vendor)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되고, 만약 리져널센

터가 서비스요청을 거절하면 부모님은 항의절차를 통해 서비스 공급 여부를 재심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프로그램(SDP)은 발달장애고객 혹은 가족에게 IPP의 실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구매

할 수 있는 개인 예산을 일년 단위로 점검, 심사한 뒤 지급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리져널센터와 계

약을 맺고 있는 밴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 단체 등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결정프로그램에서도 고객과 가족은 리져널센터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

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 공공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구매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자기결정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관련법이 통과되서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준

비되어 있지만, 현재는 연방정부의 결정이 유보되어 프로그램 실행이 내년 중반기쯤 되지 않을까 기

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승인이 나면, 처음 삼년 동안에는 추첨을 통해 21개 리져널 센터에서 

2,500명의 참가자 (각 리져널센터에서는 약 110명 전후)가 선정되어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발달장애고객과 그 가족에게 확대되며, 언제든지 기존의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부모님들은 먼저 이 자기결정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발달장애부 (DDS;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홈페이지, 

www.dds.ca.gov를 방문하셔서 Self Determination Program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길 바랍니

다. 이 프로그램의 최근 소식을 직접 받아보시려면 sdp@dds.ca.gov로 이메일을 보내셔서 요청하

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을 경우, 담당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셔서 부

모님의 이메일 주소를 자기결정프로그램 리스트에 등록시켜 달라고 부탁하시면, 이 프로그램이 실

행될 때 부모님이 반드시 들으셔야하는 의무교육과 프로그램 시작 전 안내모임에도 초대받을 수 있

습니다.

올해는 리져널센터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주도적인 요청과 추진력으로 탄생한지 50주년이 되

는 해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리져널센터가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발달장애인과 부모님

들이 좀 더 많은 주도권과 책임을 가질 수 있게되어 우리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며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되

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변성욱/ Community Outreach Specialist @ San Gabriel/Pomona Regional Center

abyun@sgprc.org

(909) 868-7673



교육정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  글  수지오(중앙일보 기사)

“아이가 또래보다 말이 늦고 행동도 느립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계속 들지만 남편은 발육이 조금 늦을 

뿐 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지 오 박사(전 3가초등학교 교장)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이상해도 ‘남들보다 발육이 조금 느릴 뿐’이라는 생각에 

지켜보다가 검사를 늦게 받는다”며 “가능하다면 일찍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케이 야우치 교사도 “발달치료는 일찍 시작할수록 결과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5살 미만 아동은 일반적으로 거주지 인근에 있는 리저널센터를 방문하면 장애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조기예방서비스

(early intervention services)’를 신청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도 된다. 

학부모인 힐리 김씨는 “많은 부모들이 망설이다가 조기치료 시기를 놓친다. 나 역시 그랬다”며 “진단을 받아야 치료 프

로그램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혜택이 큰 만큼 서두를 것”을 강조했다. 

야우치 교사는 “자녀가 3살 이상이라면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등록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며 조

기 검사와 조기교육을 권했다. 공립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지능 및 

심리학적 학습능력평가(Psycho-educational Assessment)’를 받아야 한다. 

오 박사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

했다. LAUSD는 신청서가 접수된 지 15일 안에 학부모에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지 진행과정 등을 

알려준다. 교육구는 평가 결과에 따라 학부모에게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지상 중계 11월 5일 중앙일보 주최 

특수교육에 대한 학부모 세미나

발표자: 해나 신 노먼디 초등학교 특수교사, 

케이 야우치 3가 초등학교 특수교사 수지 오 박사, 

학부모 힐리 김



검사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생의 상태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를 ‘개별교육프로그램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이라고 부른다.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와 전문가 외에 특수교사, 학교장이 참

석해 함께 논의한다. 

오 박사는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60일 안에 답장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다”며 “영어구사가 힘든 부모는 한국어로 편지를 쓰고 이를 번역해달라고 요구하면 학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다. 학부모의 권리인 만큼 잘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연방법에 따라 교육구는 학생이 14세가 되면 ‘개인전환프로그램(ITP: Individual Transition Program)’을 실시해야 한

다. ITP 교육은 성인이 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대상자가 22세가 될 때까지 진행된다. ITP 교육

을 통해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취업, 성인서비스, 자립생활, 지역사회 활동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다. ITP 프로그램은 학생의 욕구나 취미 등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돼 있는 만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가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일상생활 기능과 직업기능 평가를 받아 자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미리 찾아보는 것도 도움

이 된다. 

※ 리저널센터는 발달장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한인타운에는 윌셔불러바드와 베렌도에 랜터맨

리저널센터(Lanterman Regional Center)가 운영중이다. 

•	 가주내 리저널센터 리스트: www.dds.ca.gov/RC/RCList.cfm 

•	 IEP 미팅은 자녀의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가 결정되는 일이다. 따라서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

이 되는지, 어떤 반에 배정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한 읜견을 미리 적어두었다가 미팅에서 밝혀야 한다. 경우에따

라 특수교육법 전문 변호사를 대동할수 있다.

출처: 미주 중앙일보 11월 14일 미주판 22면 



  “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졌다” . 내가 배운 대학교 영양학 서적 첫 페이지에 나오는 구절

이다.  음식, 영양소는 우리의 육체 뿐 아니라, 정신상태, 감정 상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많은 과학적 연구 및 임상실험을 통해 증명이 되었다.  평생 음식과 영양소가 내 몸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을 실험, 관찰해 왔고, 오랫동안 매일 많은 환자, 고객들의 건강상담, 영양요법 상담을 해 온 내 직간접적인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음식과 영양소가 우리의 뇌건강, 기억력, 감정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목격해 왔다.

  이는 ADHD, Autism 어린이, 청소년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의학협회나 제약업계에서 인정할 수준의 규

모가 큰 연구는 아니지만, 미국 및 유럽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ADHD, Autism관련 영양요법에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먼저 체계적인 임상연구 결과 몇 가지만 들어보자.

(1) 8세- 12세 학습장애 어린이 41명을 대상으로한 이중맹검(Double blind placebo controlled) 임상실

험에서, 이들에게 12주 동안 오메가3 오일을 복용하게 하였더니,  학습지표 14 항목중 7개 항목에서 현저

한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반해, 위약 그룹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건강정보   ADHD & 비타민   |  글  Kyle Kim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영양소가 
우리의 정신과 감정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ADHD , ASD 영양요법) 



(2) 75 명의 마그네슘 결핍 ADHD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마그네슘 보조제를 복용한 어린이

들이 복용하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행동상태가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3) 2014년 일본에서 35명의 4-14세  ADHD 어린이를 대상으로한 무작위 이중맹검 실험에서, 하루 200 

mg의 포스패티딜세린(인지질 아미노산의 일종) 을 2개월간 복용한 어린이들이 단기기억, 집중력, 충동성 

등 ADHD 증상들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4) 2013년 이스라엘의 게하 정신건강센터에서 진행한 150명의 ADHD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30주 임

상연구에서 포스패티딜세린과 오메가3를 함께 복용한 어린이들이 과잉행동/충동조절장애 증상이 개선되

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5) 2004년 이란에서 44명의 ADHD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같은 해 터키에서 400 명의ADHD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임상실험에서 아연보조제가 위약군보다 현저히 과잉행동, 충동성, 사회성 

문제를 개선하였다.

(6) Autism 어린이와 성인 141명을 대상으로한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실험에서 액체형 종합비타민, 코큐

텐, MSM(식이유황), NAC(아미노산의 일종)을 함께 복용한 그룹이 과잉행동, 신경질적반응이 현저히 줄

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7) Autism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8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멜라토닌 보조제가 이들의 수면시

간,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고, 낮 동안의 행동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8) 그 외에도 유비퀴놀(흡수율 높은 코큐텐),  L-카르니틴(아미노산의 일종), NAC(아미노산의 일종), 

5-MTHF(천연엽산) 등의 영양소가 ADHD, ASD 여러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들이 여러 건 

있다.

통상ADHD, ASD 어린이들은 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필수 영양소 결핍상태일 가능성이 무척 높아 

영양요법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어린이,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건

강, 활력에도 도움되는 위의 영양소들을 시도해 보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다.  

By Kyle Kim <Kingdom College of Natural Health   Doctor of Natural Medicine 과정중>



행사후기  2016 LA Health Fair 후기   |  글  편집부

	 지난 10월8일, 한미특수교육센터가 주최하고 Wismettac Foundation이 후원한  제 2회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가 LA 윌셔 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LA에서 이 행사를 했을 때, 

많은 한인 타운에 거주하시는 한인 부모님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많음을 알게 되어 올 

해 다시 아동 무료 발달 검사 행사를 열게 되었 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총 20명의 전문가들과 30명의 자원 봉사

자들이 참가하여 진행을 도왔습니다. 올 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들을 위해 일곱가지 

영역(언어발달, 대근육/소근육 발달, 청력, 시력, 정서발달, 종합발달)의 선별 검사를 실시 했습니다. 또한 대상 

아동의 형제자매들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들이 상담을 제공해 주었고 양육 정보와 교육 정보등도 제공하

여 부모님들의 고민이나 걱정을 해결 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달선별검사 행사에 참가한 아동은 총 118 명이었고, 그 중에 0-5세 아동은 88명이었습니다. 대

상 아동중 65%의 아동들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영역의 발달에서 지연이나 문제가 발견되어 추가검사를 권

고 받았습니다. 이번 발달검사 결과,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어려움을 보인 영역은 사회정서발달이었습니다. 

검사 받은 아동의 반 이상이 사회정서발달 항목에서 추가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  이 항목은 언어발달과 함께 발

달장애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항목으로서 많은 이 아동들은 분노조절, 분리불안, 눈맞춤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 매년 발달선별검사를 해 보시는 것

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검사 권고율을 보인 항목이 언어 발달로 약 30% 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시각발달에 대한 우려도 10퍼센트 이상으로 나타나 5세 이전의 아동들의 정상적인 시각발달에 대

한 부모님들의 관심도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 LA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결과보고 및 후기



<행사 소감>

James Lee (Early Intervention Specialist):  이번 행사에 Early Intervention Specialist로서 참여하면서 남

가주의 한인사회에서 이민자들에게는 어쩌면 많이 생소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부모의 입장에서 두려울 수 있는 그

런 일들을 같이 나누고 도우며 손 잡아주는 여러 방면의 다른  한인 전문가들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발

달장애 치료의 첫 걸음은 발달을 평가하고 아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발견하는 것인데, 여러 한인 가정들에

게 좋은 첫 걸음을 안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 같은 단체를 통해

서 한인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더 폭넓은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Y. Kim (부모님): 아이가 말이 늦어서 걱정이었는데 소아과에서는 괜찮다고 해서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

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 말 늦은거 이외에 발달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전문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지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었는데 무료로 검사를 받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연결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Dr. Hyun Park (발달 소아과 전문의):  한국어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기회가 많지 않아 아이의 발달이 느린게 

아닌지 걱정만 하다가 장애가 발견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던 많은 분 들이 이 무료발달선별검사 행사를 통해 도

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는 한미특수교육센터가 한인 컴뮤니티에서 최초로 

시작했으며 한인 사회 유일한 프로그램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컴뮤니티의 도움이 꼭 필

요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일찍 발달의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발달사항들을 잘 인지하시고 발달선별검사와 같은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매년 LA와 OC  지역에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발달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센터로 연락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562-926-2040) 



KASEC Voice  우리들의 Christmas Party   |  글  Sam Yoon (KASEC 기획홍보팀장) 

마음과 몸이 분주한 12월

1년동안 함께해온 학생들과 봉사자들, 부모님들 그리고 이사님들과 후원자님들께서 KASEC의 송년파티에 모두 

모여 한해를 정리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오랫만에 센터에서 주관하는 송년파티라 잘 진행이 될지 또한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실지 걱정도 되었지만 준

비한 음식과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셔서 더욱 뜻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중에는 한해동안 음악회, Health Fair 그리고 통합농구교실 등에서 열심히 봉사자로 참석해준 학생들

에게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아직 어리게만 보이는 우리 봉사자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아침에 봉사자 티셔츠를 학교가기 전

에 제일 먼저 챙긴다며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 바쁘신 시간에도 라이드 등으로 함께 해주신 부모님들과 방과후 친구들과의 시간을 뒤로 하

고 열심히 봉사한 우리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 KASEC 

Christmas Party



이어서 우리 센터의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공연순서도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해준 브라

이언과 브랜든, 그리고

기타연주를 해준 캐롤라인과 우진이, 피아노치면서 멋진 노래를 불러준 샨 그리고 특별히 ‘얼바인 음악대장’으로 

분장을 하고 노래를 불러준

에릭, 멋진 댄스를 해준 캐롤라인과 지안이.  그 어떤 공연보다 멋진 공연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고맙고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감동을 받고 즐거워들 하셨습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 세상에는 참 호락호락하지 않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함께 장애물

을 뛰어 넘을수 있도록

노력하며 응원합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에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였습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정신없이 선물을 옮기고 테이블 데코레이션을 해주시고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해주신 PTA 

어머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오셨던 기자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합니다.

‘연말에. 여기저기를 다녀보지만...정말.. 따뜻함과 진실됨이 느껴지는 곳은 드뭅니다.

어제.. 그런 느낌을 받아 매우 좋았습니다. 내년엔 더 좋은 일들로 만났으면 합니다.’

2016 KASEC 

Christmas Party



올 한해를 돌아보며   |  글  편집부

2016년 행사 목록

	 1	 1월	30일	 한국일보 주최 거북이 마라톤

	 2	 2월	 16일	 농구 1 학기 시작 (18주간) 

	 3	 3월	 3일	 교육전문가를 위한 세미나

	 4	 4월	22일	 오렌지카운티 어린이 무료발달검사

	 5	 4월	24일	 사랑의 하모니 음악회

	 6	 5월	 7일	 발달장애인 마당 축제 참가

	 7	 5월	 9일	 얼바인 드림랜드 유치원 Parenting 강의

	 8	 5월	20일	 Lanterman R.C. 장애아동을 위한 Parenting 강의

	 9	 6월	25일	 16주년 기념 모임

	 10	 7월	 6일	 음악캠프 (4주간) 

	 11	 7월	 6일	 발달장애 부모 힐링타임 (4주간)

	 12	 7월	23일	 영화속의 심리학

	 13	 8월	27일	 Volunteer Training

	 14	 8월	 30일	 남가주 샬롬교회 문제행동 중재 방법 세미나

	 15	 9월	 9일	 농구 2학기 시작 (14주간)

	 16	 9월	 17일	 중앙일보 주최 Love Share Run & Walk 참가

	 17	 9월	23일	 IEP & Tiger Training 세미나

	 18	 9월	28일	 Parenting Seminar (6주간)

	 19	 10월	 8일 	 LA Health Screening Fair 

	20	 10월	30일	 센터 후원을 위한 KAM Chorale 공연 

	 21	 11월	 6일	 토렌스 장로교회  문제 행동 수정 방법 세미나 

	22	 11월	 18일 	 Regional Center 의 Self-Determination서비스 세미나  

	23	 12월	 9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미래 재정 설계 Special Living Trust

	24	 12월	 12일	 KASEC Christmas Party



어느덧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글을 ‘아침햇살’에 실어야 하는 12월이 되었군요.

올 한해를 뒤돌아 보며 과연 1월에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을 모두 실행하며 보람차고 후회없는 1

년을 보냈는지 또한 우리 센터가 발달장애 전문 기관으로써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램들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올해는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영유아 발달장애 스크리닝 등 기존에 센터에서 해오던 프

로그램은 물론이고 좀더 사회에 outreach하며 community에 동화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편견을 

갖지 않는 그런 한인 사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월과 9월에 한국일보에서 주최하는 ‘거북이 마라톤’, 중앙일보에서 주최한 ‘Love, Share Run n 

Walk’ 마라톤 행사에 연세대 남가주 총동문회를 비롯하여 주님의 영광교회 사랑부, 특별한 친구

들, 미주 한인 철인 3종팀,  Espopia 유소년 스포츠 센터 등에서 함께 참여하여 발달장애인들이 불

편하지 않고 잘 뛰고 걸을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보조해주며 뛰어주셨습니다.  

2월 부터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발달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하는 ‘ 통

합농구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운영이 물론 쉽지는 않지만 매주매주 학생들이 발전해가고 밝아지

며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을 비롯한 스텝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람되고 

의미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달인 4월에는 장애부가 있는 다섯 교회가 ‘사랑의 하모니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함

께 율동하며 찬양 발표도 하고 바이올린 독주, 피아노 독주, 독창 등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

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부실에서 찬양을 하던 학생들이 약 600여명의 청중이 모인 가운

데 2시간 이상 진행된 프로그램에 본인들의 순서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주던 모습을 보니 정말 

이런 행사들을 이들이 얼마나 해보고 싶었었나 하는 마음도 갖게 하는 시간이였으며 많은 청중들

로 하여금 장애 학생들의 열심을 보면서 다시한번 본인들의 신앙과 환경에 감사 할수 있는 시간이

였습니다.

올 한해 했던 행사들을 보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온 시간들과 땀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

을 해낼수 있었다는 자평을 하면서도 좀 더 알차고 좀 더 많은 발달장애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새로운 소식과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발달장애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

이 알고 이해하며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자만하지 않고 더 노력 해야 한다는 마음도 갖고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주시고 또한 바쁜 이민 생활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봉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모든 스텝들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며 달려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미특수교육 센터 프로그램 안내

특수음악 프로그램 

노래와 악기들의 음악적 요소를 이용해 행동과 정서상 문제 해결을 돕고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폐증, ADHD, 유치원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놀이치료  

정서가 불안하거나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발산시킴으로써 

정서적, 인지적 발달을 촉진하고 아동의 잠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KASEC 통합 농구교실 

장애를 가진 학생들과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APE 교사와 농구 코치의 지도하에 다양한 체육활

동을 하며, 농구의 기본기술을 배우고, 사회성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DHD Consulting

현재 공립학교에서 재직중인 Resource Specialist로 부터 ADHD 와 학습장애 가능성 여부와 진단과 

학교문제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arenting Seminar/ Workshop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교육세미나와 워크샵을 제공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

기와 부모님의 스트레스 조절방법,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ASQ Developmental Screening 

Wang Globalnet Fund의 지원으로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발달선별검사를 해드립니다.

의사소통, 소근육, 대근육발달, 문제해결능력, 사회성 발달에 대해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Children’s Health Screening Fair (LA & OC)

Orange County와 Wismettac Foundation의 기금 지원으로OC와 LA에서 발달선별검사및 건강 박

람회를 엽니다. 무료로 8개의 발달 영역에 대한 선별검사와 자폐증 및 발달장애와 관련된 상담 및 학

교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폐증/발달장애진단 

발달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센터 발달소아과 전문의에 의한 자폐증 또는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자폐증 부모를 위한 Consulting도 함께 제공합니다.



(Tax ID  20-1635852)

1. 저희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은행에 저희 은행 및 계좌 information을 주시면 됩니다. 

Bank Name: OPEN BANK

Routing Number : 122043958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Account Number: 04200218

2. 매달 자동  check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는 은행의 Online Banking 에서 저희 센터의 이름과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센터이름: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주소: 13353 Alondra Blvd. #110, Santa Fe Springs, CA 90670

3. 우편으로 Check를 보내주실 분들은 Payable to KASEC 로 쓰셔서 위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Smile.amazon.com

Amazon으로 쇼핑 하실 때, smile.amazon.com으로 들어가셔서 “pick your own charitable organization”에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를 선택하시면 총 구매 금액의 일부가 자동으로 KASEC으로 기부됩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2016년 9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개인
김경아, 김미원, 김신규, 김소영,김종오, 김정희,김효정, 나성애, 루디아 리, 박미경, 박수정, 박명숙, 박영숙, 박지경,  박
현선, 방하섭, 승혜경, 윤현숙, 이성희, 이은영, 육재민, 이은경,이주희, 윤현경, 장인숙, 장준기, 정우식, 정옥점,  정봉실, 
조동연, 황영신, 홍선영, 한동휘Sarah Woo, Jill, Jooyun Ko, Jinseon Hur, Bella Shim, Choi Family, Jennifer Jung 
Kim, Ji Won Oh, Kimberly Park, Nancy Lee, Cecilia Paik, Stella Gee, Frances Cho, Grace Rhee, Daniel Ko

교회 및 단체
뉴저지초대교회, 미주서부교회, 하심교회, GP Enterprise Corp., Minsley Foundation, Nongshim Holdings USA, 
WE & I, CDS, Happy Village, Korean Triathlon Team,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KAM Chorale, Sunrise Foun-

dation, KASEC PTA 

물품후원
Cello Coffee, Kabuki Restaurant, Lee’s Orchids, Nutramins Health, Wang Globalnet, 영양칠보석, 한미은행

* 광고후원자 명단은 따로 적지 않고 광고로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지난 1년간 총 682 session의 개별 치료 및 상담 서비스와 총1080 program session

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ecutive Director
Rosa Chang (M. Ed. in Special Education,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Board Members
이사장: 양한나

실행이사:  한규삼 (뉴저지 초대교회 담임목사), 이경미 (AXA Financial Advisor), Bella Shim,

조제원 (KIST, 신경과학부 교수), Christina Kwon (Realtor, Coldwell Banker), 

John Kim (세리토스 메디컬 센터 병원장), 강승헌(Wang Globalnet 대표)

Advisory Board Members
이시연 박사 (Cal State LA 사회복지학과 교수)

Susan Chung 박사 (Kaiser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승혜경 박사 (Cal State Fullerton, 의사소통장애학과 교수)

정우식 박사 (Cal State Fullerton, 특수교육학과 교수)

박랑규 박사 (아이코리아 아동발달교육연구원 원장) 

박현선 박사 (Children’s Hospital of Orange County, 소아 발달전문의)

박규남 (Special Education Specialist, Lynwood School District)

Jennifer Chang (특수교육법 변호사)

Administrative Staff
Planning & Public Relations Manager
Sam Yoon (B.A. in Church Music, Yonsei University)

Program Coordinator 
Jenny Kwon (B.A. in Child Development & Family Life Education, CSULB) 

Clinical Staff
Therapy

Esther Lee (CCC-SLP, M.A. in Speech-Language Pathology, Northwestern University)

Heesoon Jeon (M.A. in Music Therap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ichelle Oh (MFT Intern, M. A. in Clinical Psychology, Azusa Pacific University)

Yujin Park (MFT Intern, M.S. in Counseling Psychology,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Christina Cho (M.A. in Occupational Therapy, CSUDH) 

Adapted Physical Education Program
Kevin Ma (M.A. in Education, CSUDH, APE Credential in CSUN, 현 LAUSD APE Specialist)

Clinical Supervisor

Kyunghee Kim (LMFT, M.S in Marriage and Family Therapy, Fuller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Disorder Evaluation
Hyun S. Park (M.D. in Developmental Pediatrics, 현 UCI Asst. Clinical Professor of Pediatrics) 

Special Education Consultation & ADHD Consultation
Hwa Byuck Lee (M.A. in Special Education, CSUF, 현재 Los Cerritos School RSP Teacher)

Intern
Yoonjung Yang (B.S. in Psychology expected in 2017, UCSD)


